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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이 일상 활동에서 경험하는 의미, 자율적 행동조절 및 정서적

웰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일반 고등학교 학생

258명을 대상으로 일상재구성법(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Kahneman, Krueger, Schkada,

Schwarz, & Stone, 2004)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들은 일상에서의 의미경험 또한 높은 경향이 있었고 일상이 의미 있다고 지각

할수록 기꺼이 하고 싶어서 자율적으로 행동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런 청소년들이 긍정적 정서경

험이 높고 부정적 정서경험이 낮았다. 즉,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일상에서의 의미경험

과 자율적 행동조절을 매개로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로 이루어진 정서적 웰빙에 영향을 주었다. 이

는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에 기여하는 몇몇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으며,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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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긍정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청소년의 행복

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희망, 낙관성, 통제소재 및 자

기결정성 등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관련된다는

연구(Shogren, Lopez, Weihmeyer, Little, &

Pressgrove, 2006)가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은 정서적 안정-불

안정 차원과 자기효능감이며, 가족변인으로는 어

머니의 양육태도라는 연구도 있다(김청송, 2009).

또한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연구한 전경숙과 정태연(2009)의 연구

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행

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게 한

후 빈도분석을 한 결과 경제, 건강, 외모 등의 물

질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3%, 자기만족, 자

율성, 여가 등 심리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28%, 가족, 친구 등 대인관계가 23%, 성취가 17%

로 나타났다. 즉, 지금까지의 청소년 웰빙 연구들

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청소년의 웰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청소년의 웰빙에 관한 몇몇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 관계적 자원으로서 정서

적 지원, 경제적 자원으로서 가정 월평균수입 및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

향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청소년의 행복을 증

진시키는데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

하였다.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충분한 정서적

지원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영

향력 있는 변인으로서 청소년들의 행복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따스한 정서적 지원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 월평균수입의 60배, 학업성취수준의

3배, 자기효능감의 2배나 되었다.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2002: 박영신, 김의철, 2009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행복한 청소년의 특성으로 “가정이 화

목한, 원만한 대인관계, 많은 친구, 이성 친구 있

는, 의지할 사람 있는, 주변인의 신뢰와 관심을 받

는”과 같은 관계적 특성들이 두드러져 관계적 특

성이 행복한 사람의 대표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청송(2009)의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평가적 지지의

정도였다. 평가적 지지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해

주는 사회적인 지지의 하위요인이다. 즉, 고등학생

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지지적 분위기를 느낄 때 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변인들이 청소년의 행

복과 관련됨을 보여주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감에 사회적 변인인 대인관계나 사

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거나 스트레스 완충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Cohen &

Wills, 1985: 이지연, 2006에서 재인용). 온정적이

고 신뢰롭고 지지적인 대인관계가 웰빙에 중요하

다(Ryan & Deci, 2000)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다. 또한 Ryff와 Singer(1998, 2000)도 타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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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질, 즉, 깊고 의미있는 관계가 최적의 인간

기능과 관련되며 이는 정서조절이나 신체적 기능

과 건강결과(옥시토신 방출: 긍정적 기분과 스트

레스 완화를 포함)와도 관련되어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가 건강을 촉진하는데 핵심적이라고 하였다.

이지연(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경향이 있었

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고 우울수

준이 낮았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웰빙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의 중요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서구에 비해 집단

주의 문화인 우리나라에서 긍정적 대인관계가 주

관적 웰빙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김명소 등,

2001)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청소년기가 독립성

과 의존이라는 독특한 갈등에 접한 시기이기에,

청소년들은 독립과 자율을 원하면서도 물질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혹은 심리적으로 많은 지

지를 필요로 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

년들의 행복에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청소년기는부모로부터독립하여점차자율

성을 획득하는 시기이다. Deci와 Rayn(2000)에 따

르면인간은자율적으로행동을조절하는경향성과

능력이진화되어왔지만사회적맥락이자율성을촉

진할 수도 혹은 저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자기결정이론(Deci & Ryan, 2000; Ryan &

Deci, 2000)에 따르면 자율적으로 동기화된 행동

은 자기가 인정한 의지적인 것으로 소위 자기가

기꺼이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자율적 행동조절).

반대로 자율성이 부족한 행동은 사회적 맥락이나

내적강요에서 비롯된 실제적 혹은 지각된 통제,

제약 및 압력에 의해 동기화된 것(통제된 행동조

절)이다. Brown과 Ryan(2004)은 좀 더 자율적으

로 행동을 조절할수록 더 많은 흥미와 즐거움 및

노력을 보이며 참여와 수행을 잘 하고 스트레스

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며 웰빙 수준이 높다고 하

였다. 또한, 자율적 행동조절은 대인관계, 일, 건강

관리 및 상담 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지속적

노력과 효과적 행동 및 웰빙의 증진 등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되어 왔다(신은향, 1998; Brown &

Ryan, 2004).

행동이 자신의 흥미나 가치, 선택에 의거해서

행해진다면 자율적 행동조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이 보상이나 처벌, 요구, 위협, 외적

평가, 부과된 목표 등에 의해 통제된다면 자율적

행동조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항상 자신의 흥미나 선택에 의해서만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장하면서 점차 의무나

책임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청

소년기에는 점차 자신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잘 조화시켜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와 책임을 행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Brown

과 Ryan(2004)은 어떻게 외적으로 부과되거나 동

기화된 행동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그 행동을 자

율적으로 조절하느냐에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자

율적 행동조절을 촉진하는 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면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있다고 느끼

는 사람이나 집단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

을 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모델링 하는 경향이 있

으므로 사회적 지지가 외적으로 부과된 행동의

자율적 조절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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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많아지며 이는

자율적 행동조절을 촉진할 수 있다.

보상이나 처벌, 자존감을 미끼로 한 압력 등으

로 인해 행해진 행동은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느

끼기 어렵게 만든다.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보

상이나 처벌 및 강요에 의해 외적으로 통제된 행

동은 수행되기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행동조절이

되기보다는 상이나 벌, 강요 등 외적 통제가 있을

때만 행해지게 된다. 이처럼 외적 통제는 책임감

및 자율성을 획득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행동

의 이유를 제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의 어

려움을 공감해주며, 외적 유인을 최소로 사용하면,

행위의 가치를 인식하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촉진하기 쉽다(Grolnick & Apostoleris, 2002:

Brown과 Ryan, 2004에서 재인용). 즉 처벌이나

보상 등의 외적 압력을 사용하기보다 사회적 지

지를 통해 행동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돕고 어

려움에 처했을 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자율적 행동조절을 촉진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자율적 행동조절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행

동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Deci, Eghrari, Patrick, & Leone(1994)은 흥미없

는 행동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함께 의미있는 합

리적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자율적 행동조절을

촉진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자율적 행동조절

은 행동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의식적으로

깨달았을 때 촉진된다. Sheldon과 Elliot(1999)은

목표를 달성했어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는 흔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흥미와 가치를 느끼고

자신이 하기로 결정한 목표는 목표 추구 노력의

양을 예측하고, 이는 다시 목표달성을 예측하며,

목표달성은 웰빙과 관련된 심리적 욕구만족을 가

져온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자율적 행동

조절을 촉진하는 과정에는 행동에 대한 의미경험

이 매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삶의 의미는 웰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웰

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Zika &

Chamberlain, 1992). 많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적

극적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추구해 갈 때 웰빙이 증진된다고 한다(Oishi,

Diener, Suh & Lucas, 1999: Campton, 2005/2007

에서 재인용). 삶의 의미가 충만하다고 느끼는 것

은 웰빙, 삶의 만족, 행복, 높은 자기 존중감,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한 태도, 적극적인 참여 및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었다(Debats,

Drost, & Hansen, 1995). 원두리, 김교헌 및 권선

중(2005)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삶에 만족하고, 긍정적 정서를 느

끼며, 성실하고, 경험에 개방적이며, 외향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믿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한 삶의 의미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고독

및 신경증 성향이 덜하였다. 이는 삶에서 경험하

는 의미가 정신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택호와 김재환(2004)의 연

구에서도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희망과 삶의

의미가 다른 보호요인들에 비해 보다 큰 설명력

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King, Hicks, Krull 및 Del Gaiso(2006)

는 삶의 의미는 단순히 삶 전체에 대한 전반적

판단은 아니며 오히려 잠재적으로는 매일 일상의

경험이나 존재의 질에 대한 판단이며 의미 있는

날들의 단순한 총합이 의미 있는 삶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삶의 의미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의미

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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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웰빙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삶의 전반에

걸친 행복이나 만족감에 대한 전반적 보고에 의

존해 왔다(Kahneman et al., 2004).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방식은 각 개인들의 실질

적인 삶의 만족도나 정서 상태 등을 정확하게 측

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Fredrickson &

Kahneman, 1993: 장재윤 등, 2007에서 재인용).

그래서 Kahneman 등( 2004)은 일상재구성법

(Daily Reconstruction Method; Kahneman et al.,

2004)을 개발하였다. 일상재구성법은 사람들이 일

상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어제’의 각 일화에 대해 그때 경험이나 기분 등을

정확하게 그려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기보고기법에 비해 구체적인 최근의 기억을 끌

어내어 회상과정에서의 오류와 편파를 줄일 수

있으며 경험표집방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에 비해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경제적이며, 경험표집방법 결과와도 상당한 유사

성이 있다(Kaneman, & Krueger, 2006: 유경,

2006에서 재인용)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일상재구성법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지

각한 사회적 지지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의미경험과 자율적 행동 조절 및 그 사건을

경험할 당시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과 웰빙을 증

진시키는 다양한 요인을 밝히는데 주목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에 어떤 구조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

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해 가는 시기인

동시에 여전히 주변의 도움과 지지를 필요로 하

는 시기이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우리나라 청소

년의 행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는 선행연구결과들 에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들의 개관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정적정서와 부적정서로 이루어진 정서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율적 행동조절을 촉진

할 수 있는데 이는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위해 사

회적 지지가 일상에서의 의미 경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은 자율적으로 행동이 조절

되어, 궁극적으로 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

적정서를 줄여 정서적 웰빙에 기여할 것이라는

요인들 간의 관계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

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자료에

토대를 두고자 Kahneman 등(2004)의 일상재구성

법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의미경험을 촉진하고 의미경험은 자율적 행동조

절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정서적 웰빙에 기여할

것이라는 요인들 간의 가설적인 관계모형을 검증

하였다.

방 법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지방의 3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전체 258명(남자 84명, 여자 174명)이었

다. 평균 나이는 15.86세(SD=.47)로 14세에서 17세

의 범위였으며 16세가 8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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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사회적지지 척도.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

적지지 척도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 당 6-7문항으로 전체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

(Cronbach's )는 .96이었다.

일상재구성질문지. Kahneman 등(2004)이 개발

한 일상 재구성 질문지를 서은국과 성민선(2006)

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어제 하루 중 가장 기억나는 5가지 사건들을 기

록하게 한 후 각 사건에 대해 사건이 의미 있는

정도와 자율적 행동조절 및 통제된 행동조절 정

도를 7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의미경험 문항

들은 “이 일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 일은 나

름대로 의미가 있다” 2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자

율적 행동조절 정도는 단일문항으로 “이 일은 내

가 하고 싶어서 기꺼이 하였다”, 통제된 행동조절

은 “이 일은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였다”로 모두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후 각 사건을 경험할 당시의 느낌을 10개의 형용

사에 7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사건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은 정서적 웰빙을 측정

하는 것으로 서은국 등(2006)이 번안한

Kahneman 등(2004)의 일상 재구성 질문지에 사

용된 것이다. 정적 정서 5개(유능한/자신 있는, 행

복한, 흥미로운/열중하는, 애정이 있는/우호적인,

편안한/이완된)와 부적 정서 5개(상황이 끝나기만

을 기다린, 긴장한/스트레스를 받은, 우울한/울적

한, 짜증나는/화가나는, 피곤한)로 구성되어있다.

절차

일상재구성질문지와 사회적 지지척도를 학급단

위로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실시시간은 40분 내

외였다.

분석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을 알아보았고 구

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검증은

SPSS for Windows(version12.0)와 AMOS

4.0(Arbuckle & Wothke, 1999)을 사용하였다.

결 과

웰빙관련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변인들

간 상관

표 1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사회적 지지, 의미경험, 자율적 행동조절 및 정적

정서의 평균은 모두 중간점수인 4이상으로 나타

나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사회적 지지,

의미경험, 자율적 행동조절 및 정적정서를 중간이

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된

행동조절과 부적정서는 모두 3 이하로 통제적 행

동조절 경향이 중간보다 낮고 부적정서를 중간이

하로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각 변인들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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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사회적 지지 5.01(1.01) -.35 .90 4.82(1.05) 5.10(.97)

의미경험 5.17(1.04) -.41 .04 5.25(1.14) 5.14(.98)

자율조절 5.10(1.06) -.61 .60 5.23(.98) 5.04(1.04)

통제조절 2.64(1.05) .60 -.05 2.59(1.05) 2.66(1.06)

정적 정서 4.40( .90) -.29 -.28 4.33(.94) 4.42(.87)

부적 정서 2.69( .86) .43 .004 2.74(.90) 2.66(.85)

표 1. 웰빙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258)

요인 1 2 3 4 5

1. 사회지지 -

2. 의미경험 .34** -

3. 자율조절 .24** .54** -

4. 통제조절 -.09 -.15* -.44** -

5. 정적정서 .21** .54** .54** -.35** -

6. 부적정서 -.15* -.17** -.37** .54** -.29**

표 2. 청소년의 웰빙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N=258)

* p < .05, **p < .01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에 대한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M=5.01, SD=.97)이 남학생

(M=4.82, SD=1.05)보다 사회적 지지에서 유의하

게 더 높았다, t(256)=-2.10, p<.05. 다른 변인들에

서는 남녀 간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변인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왜

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본 결과 구

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

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

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경우,

왜도가 2를 넘지 않으며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West, Finch, &

Curran, 1995).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는 정규성

을 가정하고 최대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 지

지와 의미경험, 자율적 행동조절 및 정적정서는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통제된

행동조절과 부정적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

내었다. 통제된 행동조절은 의미경험과 자율적 행

동 조절 및 정적정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

내었으며, 부적정서는 사회적 지지, 의미경험, 자

율적 행동조절 및 정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상관

을 나타내었다. 표 2에 변인들 간의 상관을 제시

하였다.

연구모형 분석결과

먼저 측정변인이 적절하게 이론변인을 측정하

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을 측정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302 -

변인으로 하였고, 의미경험은 5가지 사건에 대한

의미경험 문항 1의 평균과 의미경험 문항 2의 평

균을, 자율적 행동조절은 자율적 행동조절문항의

5가지 사건에 대한 평균과 통제적 행동조절문항

을 역채점하여 평균한 것을 각각 측정변인으로

하였으며 정적 정서는 5가지 정적정서 각각에 대

한 평균을, 부적정서는 5가지 부적정서 각각에 대

한 평균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측정변인들의 해당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들은 모두 유의하여 측정변인들은 각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었고(표 3), 측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도 χ² =301.35, df=125,

TLI=.94, CFI=.95 그리고 RMSEA=.074로 수용할

만 하였다. 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는 표본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오류가

적을수록, 모형이 간명할수록 값이 증가하는 TLI

와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비중심적 χ²분포를 바

탕으로 하여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 및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대략 0.9이상이면 모형

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또한 대략적인 기준으로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

도(reasonable fit),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

도(mediocre fit),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

를 나타낸다(Brown & Cudeck, 1993: 홍세희, 2000

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는 일상에서의 의미경험을 촉진하고

의미는 자율적 행동조절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적

정서에 정적영향과 부적정서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계모형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지지가 자율적 행동조절뿐 아니

라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직접영향을 주는 경로

와 의미경험이 정적정서와 부적정서에 직접 영향

을 주는 경로를 모두 포함하여 부분매개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는 χ² =303.49, df=126, TLI=.94, CFI=.95 그

리고 RMSEA=.074로 수용할 만하였다. 그런데 사

회적 지지가 자율적 행동조절에 직접 영향을 주

는 경로계수(.06, n.s.), 사회적 지지가 정적정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003, n.s.) 및 사회적

지지가 부적정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

(-.10, n.s.)가 유의하지 않았다. 유의하지 않은 경

로를 삭제한 후 다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

과 χ² =307.55, df=129, TLI=.94, CFI=.95 그리고

RMSEA=.073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하

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

지만 보다 간명한 모형으로 이를 채택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모형 검증결과, 사회적 지지는 의미

경험과 자율적 행동조절을 매개로 정적 정서를

촉진하고 부적정서를 억제하였으며 의미경험은

자율적 행동조절을 부분매개로 하여 정서적 웰빙

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1에 본 연구모형과 경로

계수를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경험과 자율적 행동조

절을 매개로 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구조방

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개관

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에

중요한 요인이며(김청송, 2009; 박영신과 김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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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잠재요인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정서적지지 <-- 사회적지지 0.95 1.0

정보적지지 <-- 사회적지지 0.92 0.97 0.04 27.23**

물질적지지 <-- 사회적지지 0.80 0.83 0.04 18.70**

평가적지지 <-- 사회적지지 0.88 0.90 0.04 23.67**

의미1 <-- 의미경험 0.96 1.0

의미2 <-- 의미경험 0.94 0.98 0.05 22.01**

자율 <-- 자율행동조절 0.74 1.0

통제(역) <-- 자율행동조절 0.59 0.82 0.10 8.37**

애정 <-- 정적정서 0.89 1.00

편안 <-- 정적정서 0.75 0.74 0.05 14.57**

흥미 <-- 정적정서 0.85 0.88 0.05 18.19**

행복 <-- 정적정서 0.81 0.82 0.05 16.66**

유능 <-- 정적정서 0.70 0.82 0.06 13.29**

상황 <-- 부적정서 0.73 0.93 0.09 9.86**

긴장 <-- 부적정서 0.81 1.04 0.10 10.61**

우울 <-- 부적정서 0.79 0.94 0.09 10.39**

짜증 <-- 부적정서 0.91 1.13 0.10 11.44**

피곤 <-- 부적정서 0.63 1.0

표 3.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 p < .001

정적정서

부적정서

사회적지지 의미경험 자율적
행동조절

.36 .58
.53

-.75

.26

-.29.06(n.s.)

-.003(n.s.)

-.10(n.s.)

정적정서

부적정서

사회적지지 의미경험 자율적
행동조절

.36 .58
.53

-.75

.26

-.29.06(n.s.)

-.003(n.s.)

-.10(n.s.)

그림 1. 사회적 지지가 의미경험, 자율적 행동조절 및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p < .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2009), 사회적 지지는 자율적 행동조절을 촉진할

수 있는데(Brown & Ryan, 2004), 이는 의미경험

을 매개로 한다(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는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에 관한 가설적 모

형을 구성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전반적 보

고에 의존하는 기존의 웰빙연구들과 달리 청소년

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보

고에 초점을 두고자 Kahneman 등(2004)의 일상

재구성법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

험하는 사건의 의미경험을 촉진하며, 의미경험은

자율적 행동조절을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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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정적정서를 촉진하

고 부적정서에 부적영향을 미쳐 정서적 웰빙을

촉진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수용되었다.

사회적 지지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웰빙에 중요

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사회적 지지가

자율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Brown과 Ryan(2004)

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모형은 사회

적지지가 자율적 행동조절과 정적 및 부적정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연

구모형분석결과 의미경험을 매개로 했을 때 사회

적 지지가 자율적 행동조절과 정적정서나 부적정

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경험과 자율적 행동조

절을 통해서였다. 사회적 지지는 사랑, 이해, 격려,

관심 등의 정서적지지 뿐 아니라 문제해결과 관

련된 정보제공 및 칭찬이나 인정 등의 평가적지

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는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의 의미

와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촉진하며 의미와 가치

를 인식하고 하는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행해지기

보다 기꺼이 자율적으로 행해져 결과적으로 정적

정서를 촉진하고 부적정서를 덜 느껴 정서적 웰

빙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

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 즉,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의미

경험과 자율적 행동조절과 관련될 때 비로소 정

서적 웰빙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

지에 대한 필요와 사회적 지지를 주는 것 간의

최적의 적합성이 중요하며(Thoits, 1995: Ryff &

Singer, 2000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의 건강촉

진 효과는 소속감과 친밀감, 그리고 유능감과 효

능감을 통해서라고 하였다(Berkman, 1995: Ryff

& Singer, 2000에서 재인용). 따라서 사회적 지지

의 웰빙에 대한 효과는 다른 연구방법 및 다른

표본을 통해서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세화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들에게 흔히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위해 보상

이나 처벌, 자존감을 미끼로 한 압력 등 외적 통

제수단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청소년들

은 행위의 가치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

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행동은 수행되더라

도 자율성 및 정서적 웰빙은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외적 통제는 자

아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안적으

로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위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것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케 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동을

조절하여 자율성을 발달시키며, 정서적으로도 안

녕감을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지연(2006)의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사회

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높고 우울수준이 낮았

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사회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이

주관적 행복감 뿐 아니라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웰빙에 학업성취가 중요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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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연구들이 행해졌다.

이민희와 정태연(2008)은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학

교성적이 만족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일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

학업성취도 및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

교사,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유능감을

맛보며 자율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경숙과 정태연(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의

전반적 행복을 예측해 주는 구체적인 요인은 학

업성적이라기보다는 개성, 심리적 여유, 우정관계,

자기발견, 가족관계와 같은 요인이었다. 또한 김청

송(2009)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행복결정요인

에서 실제적 학업수행은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이

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포괄적 측

면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자존심을 유지시켜주

는 어머니의 애정 어린 양육태도로 이는 자기효

능감이나 신경증적 경향성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변인의 영향력을 역전시킬 만큼 강력한 효과

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웰빙에 학업성취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연구결과들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의미경험 및 자율적

행동조절이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에 중요한 변인

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의 웰빙을

증진하기위해 학업성취보다는 이러한 요인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웰빙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기

보다 수단으로 개념화 될 수 있으며(Keyes &

Magyar-Moe, 2003), 웰빙은 매일의 일상에서 개

인적 가치를 찾는 것에 달려 있고(Reis et al.,

2000), 웰빙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험들

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진다

(Campton, 2005/2007)는 주장들을 토대로 청소년

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는 웰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Kahneman 등(2004)의 일상재구성법

(Daily Reconstruc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

런데 Kahneman 등(2004)의 일상재구성법은 어제

하루 종일의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대로 재구성하

고 각 사건에 대해 상황이나 그때 기분 등을 경

험표집처럼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질문지 실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어제 하루

중 기억나는 사건 5가지로 제한하였고 각 사건에

대해 의미경험과 자율적 행동조절 및 통제된 행

동조절 정도를 평정하게 한 후 그때의 정서경험

을 표시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는 Kahneman 등

(2004)의 일상재구성법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

며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모형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웰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행연구들

이 많이 있지만 사회적지지가 어떻게 웰빙과 관

련되는지를 의미경험과 자율적 행동조절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좀 더 구체화 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모형은 청소년의 웰빙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웰빙관련 요

인들의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구성하여 검증하였

으므로 다른 표본에서의 반복검증이 필요하다. 또

한 청소년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을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

론적 모형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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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복한 발달과정을 거쳐 성장하기위해서는 사

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이는 삶에서 의미경험을

촉진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

지를 주고받는 경험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경험하고 통제된

행동조절을 하기보다 자율적으로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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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of the mediation effects of Experience of Meaning

and Autonomous Regulation of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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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experience of

meaning, the autonomous regulation of behavior and emotional well-being, using transformed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DRM; Kahneman, Krueger, Schkada, Schwarz, & Stone, 2004)

for the analysis of the adolescents' specific daily life experiences. It is found that social

support affects the emotional well-being in daily life of adolescents through the experience of

meaning and the autonomous regulation of behavior. In this study, the process that social

support affects the emotional well-being is specified b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xperience of meaning and the autonomous regulation of behavio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social support, experience of meaning, autonomous regulation of behavior,

emotional well-being, D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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